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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조봉암의 탄생과 인천

이현주 (국가보훈처 공훈심사과 연구관)

Ⅰ. 조봉암과 인천

2007년 9월 27일 대통령 소속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50

년대 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당한 조봉암과 유가족에게 국가가 사과

하고 피해 구제 및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의 

대표적 보수신문마저 “조봉암은 한국에서 처음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추구했던 

정치인이며, 전향 후 공산독재에 철저하고 분명하게 반대했고 이런 인물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한 것은 한국현대사의 그늘”이라고 논평함으로써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1) 

조봉암은 일제 식민치하에서 열정적으로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한 혁명가였다. 

1919년 3.1운동으로 투옥되고 사회운동에 앞장섰으며 1925년 조선공산당(이하 

조공) 창당에 참여하여 검사위원․만주총국 책임비서 등으로 활약했다. 특히 그는 

1920년대 중반까지 중국 상해와 러시아를 무대로 코민테른과 조공 사이의 연락책

으로, 이후에는 민족유일당 운동에 전력을 기울이는 등 통일전선운동에 앞장서 

사회주의운동을 세계혁명과 조선독립에 결합하려 노력했다.2) 해방 후에는 대한

민국 정부수립에 참여하여 제헌 국회의원과 초대 농림부장관, 2대 국회부의장을 

지냈고 1952년과 1956년 대통령선거에 연이어 출마하였으며 진보당(추진위) 

후보로 출마한 1956년에는 216만표를 얻는 돌풍을 일으키며 이승만 정권을 

위협했다. 

조봉암은 일제하 발군의 사회주의운동가로서, 해방 후에는 자주독립 노선을 

표방하고 ‘평화통일론’에 입각하여 통일운동에 매진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관심은 

1)『조선일보』2007년 9월 28일자, 9월 29일자 사설.  

2)『조선일보』1933년 6월 4․17․20․23일자,「조봉암, 김명시 등 예심결정서 전문(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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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해방운동과 진보당 활동에 집중되어 있고3) 해방 직후의 활동에 대해서는 

접근조차 되지 않았다.4) 조봉암에게 1945년에서 1948년에 이르는 기간은 혁명

가에서 정치가로 거듭나는 중요한 시기였다. 또한 이 기간의 활동이 인천을 

무대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 시기에 대한 탐구는 이 글의 과제인 조봉암과 

인천의 관계를 밝히는 작업도 될 것이다.5)

Ⅱ. 해방과 인천에서의 활동

1. 혁명가에서 정치가로

조봉암은 1932년 9월 28일 중국 상해에서 프랑스 경찰에 체포되어 일본 경찰

에 신병이 인도된 뒤 7년형을 선고받고 신의주 감옥에서 복역 중 1939년 7월에 

출옥했다. 그는 고향인 강화로 가고 싶었으나 오랜 옥중생활에 지친 그를 맞아

줄 이가 아무도 없었다. 부모는 세상을 떠났고 형제들도 남아 있지 않았으며 처

마저 딸 하나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그는 어린 딸이 친척집에 얹혀서 

살고 있는 인천으로 내려갔다.6)

3) 권대복 엮음,『진보당』, 지양사, 1985; 정태영,『조봉암과 진보당』, 한길사, 1991; 박태균,『조봉암 

연구』, 창작과 비평사, 1995; 서중석,『조봉암과 1950년대』상․하, 역사비평사, 1999; 정태영․오유석․
권대복 편,『죽산조봉암전집』1~6, 세명서관, 1999.

4) 해방 후 인천에서 전개된 정치․사회운동에 대한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김영일,『격동기의 인천

―광복에서 휴전까지―』, 동아사, 1986; 정국노,「건국과정에서의 사회단체 소고―인천지구를 중심

으로―」,『인천전문대학논문집』3, 1982; 이윤희,「미군정기 인천에서의 좌․우투쟁의 전개」,『역

사비평』계간4호, 1989봄호; 김무용,「해방직후 인천지역 사회주의운동」,『한국근현대 경기지역 

사회운동 연구』, 관악사, 1998.

5) 이 글은 이현주,「해방후 조봉암의 정치활동과 제헌의회 선거」,『황해문화』(2001봄) 및 「조봉암의 

평화통일노선에 대한 검토(1946~1958)」,『한국근현대사연구』18, 한울, 2001(두 논문 이현주,

『해방 전후 통일운동의 전개와 시련』, 지식산업사, 2008에 수록)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6) 조봉암은 昌寧曺氏 贊成公派로 1899년 9월 25일 경기도 강화군 부내면 관청리 550번지에 출생했

는데, 강화에서 분가해 호적지를 仁川府 桃山町(현 도원동) 12번지로 옮긴 것은 1943년 12월 3일

이다(「조봉암 身分帳指紋原紙」(국가보훈처 소장) 및「조봉암 除籍簿」). 이후 그는 도원동 12번

지에서 만 9년을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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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인천에서 비강(粃糠)조합 조합장으로 생활을 유지했다. 비강조합은 정미소

에서 나오는 왕겨를 수집해서 연료로 공급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일제는 조봉암이 

비강조합장으로 조용히 생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패전이 임박해지면서 

일제는 모든 혁명가와 반일적 민족주의자들을 일망타진할 목적으로 대검거를 단행

했다. 조봉암도 과거의 동지들과 함께 ‘해외와 연락’했다는 혐의로 1945년 1월 

일본군 헌병사령부에 예비 검속되었다. 그는 일본 헌병사령부에서 해방을 맞이

했고 8월 15일 오후에 출감했다.7)

조봉암은 다시 인천으로 내려가 인천치안유지회를 조직했다. 해방이 되고 

미군이 아직 진주하지 않은 권력의 공백상태에서 치안은 가장 절실한 문제였고 

잔류하고 있던 일본 경찰이 여전히 치안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8) 조봉암은 

인천치안유지회를 기반으로 건국준비위원회(이하 ‘건준’) 인천지부의 조직에 착수

했다. 건준 인천지부는 1945년 8월 25일 경 시내 인천 영화극장(현 인영극장)

에서 조봉암, 이승엽과 인연이 있는 주로 양곡업계 인물이 중심이 되고 학연 관

계나 일제 때부터 좌익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권력의 공백기에 주도적인 활약으로 조봉암은 인천의 지도적인 인물로 부

상했다. 1945년 10월 6일 인천의 미군정 당국은 창영학교 강당에서 인천시장을 

선출하기 위해 町회장(동장) 회의를 소집했다. 7명을 구두 호천하는 절차에 따라 

조봉암을 비롯하여 박남칠, 김용규, 김세완, 이승엽, 임홍재, 장광순 등이 후보로 

추천되었다. 정회장들의 기명투표 결과 최종적으로 임홍재가 추천되었으나9) 조

봉암이 인천시장 후보로 추천되었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것은 그가 

일제 식민지하 제국주의와 싸우던 혁명가에서 해방 후 인천에서 대중을 상대로 

하는 정치가로서 성공적으로 데뷔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시민대중을 향한 그의 행보는 1945년 10월 이후 지방의 각 건준지부가 인민

위원회로 개편되면서 두드러진다. 1945년 10월 16일 오후 1시 건준 인천지부가 

7) 조봉암,「나의 정치백서」,『죽산조봉암전집』1(이하 『전집』1), 세명서관, 1999, 388~390쪽.

8) 신태범 증언,「원로를 찾아서①: 신태범박사」,『황해문화』1, 새얼문화재단, 1993, 340쪽.

9)『대중일보』 1945년 10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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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영화극장에서 인천시 인민위원회 결성대회가 열렸다. 대회에는 중앙인민위

원회에서 최용달, 박석하와 조봉암을 비롯하여 해방 후 인천에서 좌익운동을 이

끌어 온 김용규, 박남칠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회는 의장으로 선출된 김용

규의 경과보고, 중앙인민위원회 선언 및 정강과 시정방침을 낭독한 뒤 78명의 

인민위원을 선출했다. 

그러나 조봉암은 인천시 인민위원회에서 어떤 직책도 맡지 않았다.10) 좌익

운동의 중심에서 한발 비켜선 뒤 그의 활동은 조용하면서도 폭넓은 것이었는데 

첫 행보가 조선혁명자구원회 인천지부 고문의 직책이었다. 1945년 11월 28일 

문두호, 신태범, 장석진 등을 비롯한 28명이 모여 조선혁명자구원회 인천지부를 

발기했다.11) 이들은 11월 30일 내리교회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고문단, 위원장, 

서기국, 비서기획부, 정보조사부, 조직선전부, 구원부, 재정사업부의 간부진을 구

성했다. 조봉암은 창립총회에서 임홍재, 김용규, 박남칠, 김세완, 엄흥섭, 송두후, 

방준경 등과 함께 고문으로 위촉되었다. 좌우익 이념의 차이를 떠나 항일민족

운동가와 가족의 구원을 표방한 이 단체의 활동에는 인천시 당국도 적극적으로 

후원했다.12)

조봉암은 또한 인천협동조합 결성을 주도하고 의장으로 활약했다. 1945년 12

월 13일 50여 명이 모여 간상배를 배격하고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생

활필수품을 알선하여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조직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21명의 준비위원을 선임했다. 협동조합 

준비위원회는 12월 26일 산수정 무덕관에서 조합원 약 150명이 모여 창립총회를 

열었다.13) 

10) 이때부터 그는 조선공산당(이하 ‘조공’) 및 인공과도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 이념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예전의 동지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일하였

으며 미군정도 여전히 그를 김용규, 박남칠과 더불어 인천의 대표적인 ‘인공 지도자’로 간주하고 

있었다. H.Q. USAFIK, G-2 Periodic Report(『미군정 주간정기보고』), 1945. 11. 17; 『전

집』2, 82쪽. 한편 인천시 인민위원회는 11월 5일 위원장 김용규, 부위원장 박남칠, 총무부장 이

보운, 보안부장 김형원, 재정부장 문두호, 문교부장 이기정, 산업부장 윤석준, 선전부장 이상운, 

노동부장 한기동을 선임했다(『대중일보』, 1945년 11월 8일자).

11) 발기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 문두호 신태범 장석진 김진택 박태형 정수근 이원창 최규진 임갑수 

손계언 김도인 조상길 윤기홍 김상중 이약실 김형원 이희영 음학균 강봉희 김구복 박성원 주석룡 

강명희 김영근 송두후 배정곤 김태룡(『대중일보』, 1945년 11월 30일자).

12)『대중일보』 1945년 11월 27일자, 12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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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인천지부의 결성은 조봉암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미군정 당국에게도 

주목의 대상이었다.  

12월 26일 미군정 당국자는 인천에서 개최된 협동조합 인천지부 제1회 대중집회에 

참석했는데, 동 조합 지도부는 공산주의자로 알려진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좌익

조직이다. 인천지역 공장과 농민조합(FARMERS UNION)의 전 대표들이 참석한 동 

집회에서 조봉암은 만장일치로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대표들은 모든 공산품과 농

산물의 분배문제를 다룰 협동조합안을 토의했다. 동 집회는 서울에 있는 조합본부에 

파견할 55명의 인천지부 이사도 결정했다.14)

조봉암의 행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인천시세진흥회 참여이다. 인천시세진

흥회는 1946년 1월 중순경 시세(市勢)의 진흥과 발전에 기여할 제반 사항을 연

구하고 이의 실현을 목적으로 발기되었다. 회원을 공장, 은행, 회사 및 기타단체

의 대표로서 매월 50원을 부담하는 특별회원과 ‘일반유지’로서 매월 5원을 부담

하는 보통회원의 두 유형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당면 사업으로 인천항 제2 축항, 

전화 개선, 전문학교 설립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조봉암을 비롯하여 도원섭․
최병욱․송수안․황윤․박용돈․최길구․양제박․채규섭․서정설․신태범․정문환․김성국․문두호․
장석진․주원기․김진갑․권정석․진해창․이필상․김덕진․정용복․김재길․박태형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15)

인천시세진흥회는 1946년 2월 23일 전동 인천공립고등여학교 강당에서 창립

총회를 열어 발기인 대표 이필상이 임시의장에 선출되었고 회규(會規)를 제안하여 

심의 통과시켰다.16) 시세진흥회는 상임위원 5명을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위원장이 

인천시장과 관공서의 장을 고문으로 추천하며,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전임위원

을 선임하여 처리하기로 했다. 임시사무소는 경기도 상공경제회 인천지부 내에 

두기로 결정했다.17)

13)『대중일보』 1945년 12월 15일자, 12월 28일자.

14)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1945. 12. 29; 『전집』2, 82~83쪽.

15)『대중일보』1946년 1월 20일자.

16) 인천시세진흥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김영섭 부위원장 진해창 위원 김재길 김홍식 윤재근 

주원기 신태범 김석기 신태영 서정설 이원창 양제박 조봉암 홍원표 박영균 조상길 차태열 김성운 

장석연 손계언 박용돈 김덕근 김청환 이규보 이보운 김성운 황윤 황기부 곽상훈 이명호 채규섭 

최길구 김진갑 정문환 조희순 박태형 한철 이영근 이장호 권정석(『대중일보』1946년 1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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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암의 시세진흥회 참여는 그의 정치적 행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하다. 시

세진흥회는 상공회의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천의 기업인, 자본가를 비롯하여 

관료, 교사, 목사 등 지역을 대표하는 우익성향의 유지들이 주도한 ‘준 관변단체’

였다. 더욱이 발기인 가운데 김성국, 이필상, 김덕진, 장석진 등이 뒤에 조봉암

이 추진하고자 했던 신당운동에 참여하고 이 가운데 이필상과 김덕진은 5인으로 

구성된 준비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따라서 이 무렵에 그는 ‘다른 길’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봉암의 이러한 행보는 좌익의 통일전선체인 민주주의민족전선(이하 ‘민전’) 

결성과정에서도 나타난다. 민전 인천시위원회는 1946년 2월 7일 오후 2시 인천시 

인민위원회 회의실에서 주로 좌익을 지지하는 인천의 각 단체 대표와 동회장, 

유지 등 130여 명이 모여  결성대회를 열었다.18) 개회사에서 조봉암은 “민족

통일에 있어서는 오직 민주주의민족전선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역설했다. 이

것은 그가 신탁통치 문제에 대한 좌우의 이견에 대해 민전을 광범위한 민족통일

전선으로 확대, 강화함으로써 풀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러한 그의 민족통합 노선은 3․1운동 기념행사 추진 과정에서도 확인된다. 

1946년 3월 1일은 해방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3․1운동 기념일이었다. 인천의 

좌우 정치세력들은 2월 20일 조공, 인민당, 한민당의 각 정당 지부, 천도교와 

기독교, 사회․노동․문화․공장․신문통신의 각 단체, 동 대표자 백여 명이 경동 한민

당 지부에 모여 3․1독립운동 기념대회 준비회를 개최했다. 민전 인천지부 의장 

조봉암은 72인 준비위원의 일원으로 선임되고 좌익진영을 대표하여 선전부 위

원장을 맡았다.

1946년 3월 1일 임시 공휴일이 선포되고 시내 곳곳에 태극기가 휘날리는 가

운데 오전 11시부터 인천공설운동장에서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5만여 명의 인파

가 모인 가운데 조봉암은 기념식의 사회를 맡았다. 국기게양과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한민당 인천시위원장 곽상훈의 개회사, 항일 혁명투사에 대한 하상훈의 헌사, 

이범진의 독립선언서 및 결의문 낭독, 미군정 스틸맨 군정관의 축사 등의 순서로 

17) 『대중일보』1946년 2월 25일자.

18) 『대중일보』1946년 2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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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식은 순조롭게 끝났다. 이어 대회장 김영섭 목사(내리교회)의 대한독립만세, 

연합군 만세 삼창과 시가행진을 끝으로 오후 4시경 모든 행사가 종료되었다.19)

그러나 화합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임시민주정부 수립과정은 순탄치 못했다. 

이에 따라 민전 인천지부는 1946년 4월 21일 인천공설운동장에서 ‘과도 민주정부 

수립촉진 인천시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미군정은 이 집회가 “좌경 정부수립을 

지지하며 미군정 당국에 미곡 증배를 요청하는 것을 선전할 목적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의 주시했다.20) 

1946년 4월 21일 조봉암은 민전 인천지부 의장으로서 인천공설운동장에서 

열린 민주주의 정부수립 촉성 인천시민대회에 참석하여 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용

규와 함께 연설했다. 5천여 군중이 참석한 이 집회는 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인

천시민의 결의문, 미소공동위원회에 보내는 결의문, 식량문제 해결에 대한 결의

문을 채택했다.21)

2. 조공과 결별, 새로운 실험

1946년 5월 초 중앙의 몇몇 일간지에 조봉암 명의의 “존경하는 박헌영 동무

에게”라는 私信이 발표되었다.22) 사신에서 그는 “8․15 그날부터 인천에 틀어박

혀서 당, 노조, 정치 등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입을 봉하고 오직 당의 지시 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정열을 가지고 정성껏 해왔다”고 언급한 뒤, ① 민족통일

전선․대중투쟁문제, ② 당내 인사문제, ③ 反 중앙파 문제, ④ 자신에 대한 비판 

등 4개항을 조공 책임비서 박헌영에게 건의했다.

조봉암이 특히 강조한 것은 민족통일전선이었다. 그는 현재 인민위원회는 

19) 김영일, 앞의 책, 67~68쪽.

20)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1946. 4. 19;『전집』2, 83쪽. 이에 앞서 조봉암은 4월 

17일 조공 인천시당이 주최한 창당 21주년 기념식에서 인천에는 약 1천명의 당원이 있으며, 전

국에는 약 3만명의 당원이 있다는 내용의 축사를 했다(H.Q. USAFIK, G-2 Periodic Report, 
1946. 4. 22;『전집』2, 83쪽). 그러나 이는 1925년 조공 창당의 원로로서의 의례적인 축사였다.

21)『대중일보』1946년 4월 22일자. 조봉암이 좌익 집회에 참석한 것은 이것이 사실상 마지막이었다.

22)『한성일보』1946년 5월 6일자;『조선일보』 1946년 5월 7일자;『전집』1, 27~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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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 모두 당내에서 중용되지 못한 공산주의자들의 정치적 구락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인민위원회가 그대로 정권 접수기관이 될 것 같은 환상을 갖게 

하지 말고 당 군중과 미 조직 대중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투쟁의 길로 나서게 할 

것을 촉구했다. 인사문제에 대한 언급은 비난에 가까웠다. 조봉암은 박헌영의 인

사가 무원칙하고 종파적이며, 봉건적이고 무기력하다고 비판했다. 당내 인사가 

능력 본위가 아니라 과거 박헌영 개인과 “친하거나 신세를 졌거나, 혹은 머리를 

숙이고 아첨한 무리들”이 전부 당내 요직에 포진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조봉암이 조공의 당원으로서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문제는 

이것이 당내가 아닌 우익신문들을 통해 ‘폭로’되었다는 것이었다. 1946년 5월 

6, 7일 공개된 이 사신은 실은 3월초에 쓰여 진 것으로, 3월 중순 미군정 CIC가 

인천의 민전회관을 불시에 급습하여 현장에 있던 조봉암이 소지하고 있던 사신

의 초고를 빼앗긴 것이 2달이나 지난 뒤에 내용의 일부가 개악되어 우익신문에 

발표된 것이다.23) 

조봉암의 사신은 조공의 좌편향 노선과 당내 인사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

지만, 제1차 미소공위가 결렬된 상황에서 좌익의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탄압의 

빌미를 제공했다. 1946년 5월 9일 인민당의 여운홍은 “신문에 발표된 조봉암 

사신으로 말미암아 조선공산당의 극좌적 오류의 모략은 드디어 폭로되었다. 인

민당은 그 독자성을 상실하고 완전히 공산당의 모략에 빠졌다”24)고 주장하면서 

탈당을 선언했다. 인천에서는 조공계의 『인천신문』이 1946년 5월 7일 CIC에 

급습당하고 다수의 사원이 검거되고 조봉암은 5월 15일에 민전 인천지부 의장

직을 사임했다.25)

조봉암은 조공과 결별의 수순을 밟았다. 1946년 6월 23일 인천공설운동장에

서 민전 인천지부(의장 김창식) 주최로 미소공위 속개촉진을 위한 인천시민대회

가 열렸다. 민전 의장단에서 여운형과 이강국, 민족혁명당 당수 김원봉과 성주식 

23)『현대일보』1946년 5월 15일자.

24)『동아일보』1946년 5월 11일자.

25)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1946.5.15;『전집』2, 128쪽;『대중일보』1946년 6월 25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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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도 참석한 이 집회에서 여운형이 비교적 온건한 내용의 연설을 한 것을 제외

하면 다른 연사들은 모두 한민당 등 우익정당에 대한 비난에 연설의 대부분을 

할애했다. 이날 집회는 ‘좌익의 영수’ 박헌영도 참석할 것이라고 선전되었기 때

문에 우중(雨中)에도 1만 명이 넘는 군중이 집결했다.26)

그런데 이 집회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연출되었다. 조봉암은 여운형 김원봉과 

함께 집회에 참석하여 집회가 진행되고 있던 중 “한국 연립정부는 공산당이나 

(독촉)국민회의의 독점적 정부로 조직되어서는 안된다.…현재 한국민은 공산당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공이나 민전의 정책은 철저히 배격되어야 한다.…우

리는 노동계급에 의한 독재나 자본계급의 전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성명

서가 살포된 것이다. 성명서는 대회장뿐만 아니라 시내 각 관공서와 신문사에도 

수천 장이 뿌려졌다.27) 

 

一 연합국의 승리에 의해 그들의 호의로써 해방의 기쁨을 얻은 우리 조선민족은 민주

주의원칙에 의해 건실한 자유에 국가를 건설함에 있고 어느 일계급이나 일정당 

독재나 專政이어서는 안 된다.

二 조선민족은 자기의 자유의사에 의해 민족전체가 요구하는 통일된 정부를 세울 

것이고 공산당이나 민주의원의 독점정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三 현재 조선민중은 공산당을 원치 않는다. 따라서 조선공산당의 계획으로 된 인민

공화국 인민위원회와 민주주의민족전선 등으로써 정권을 취하려는 정책은 단연 

반대한다.

四 우리 조선민족은 아메리카를 비롯하여 연합국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할 것이며 

또 진심으로 협력하여 건국에 진력할 것이오. 지금 공산당과 같이 소련에만 의존

하고 미국의 이상을 반대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

五 조선의 건국은 민족 전체와 자유생활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계급의 

독재나 자본계급의 專政을 반대한다. 1946년 6월 23일 조봉암.28)

조봉암의 성명서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성명서가 뿌려진 날 같은 

시간에 송학동 제2공회당에서는 이승만을 추종하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인천지

26)『대중일보』 1946년 6월 24일자.

27)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1946. 7. 5;『전집』2, 84쪽.

28)『대중일보』1946년 6월 25일자;『동아일보』 1946년 6월 26일자;『전집』1, 39~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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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신탁통치 반대 시국 대강연회’를 진행하고 있었다.29) 인천의 좌익과 우익

이 대규모 집회 대결을 벌인  날에 그는 좌익과 우익 모두를 향해 계급독재의 

반대를 선언한 것이다. 조봉암은 조공과의 결별을 박헌영도 참석한 집회에서 공

개적으로 선언코자 했다.30)

이후 조봉암은 공개적인 활동을 자제하면서 조공과 결별 이후의 새로운 노선

에 대한 구상을 다듬었다. 조공과 한민당 등 극좌 극우진영의 반민족적 행동을 

배격하고 민족자주 정신을 고취하며 자주적 독립운동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다.31)

새로운 정치에 대한 그의 구상은 8․15해방 1주년을 앞에 두고 발표한 논설에 

잘 나타나 있다.32) 그는 해방된 지 1년이 되도록 자주독립과 통일정부 수립은커

녕 국토는 남북으로 갈리고 민족은 좌우로 분열되었다고 전제하고 ‘민족 내부의 

不統一’을 원인으로 들고 있다. 그는 가장 큰 책임자로 좌우익 정당의 지도자들

을 지목했다. 이들이 민족의 장래보다는 권력 쟁탈전에 몰두했기 때문에 민족이 

분열되어 자주독립이 저해되고 민주주의임시정부도 수립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가 성명서에서 배격했던 무산계급독재와 자산계급독재라는 계급독재의 사상도 

지도자들의 주도권 싸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민족의 운명을 

이들 정객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민중의 궐기로, 민중의 위력으로 저들을 일치하게 

29) 김영일, 앞의 책, 82쪽.

30) 이러한 행동의 배후에는 미군정의 공작도 작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봉암은 민전 집회가 

열리기 열흘 전에 돌연 CIC에 체포되었다(『대중일보』1946년 6월 15일자). 체포 사유는 군정법

령 ‘제72호 8항’을 위반했다는 것인데, 군정 법령 72호는 1946년 5월 4일 발효된 것으로 “폭력, 

협박 또는 脅威를 가하거나 경제상 이익 기타 이익에 대하여 약속을 하거나 此 이익의 추구를 제

지시키거나 또는 此를 제지하도록 脅威하거나 동맹배척 기타 유사한 행동” 등 군정 위반에 대한 

범죄의 요건을 제시한 것이다(한국법제연구회 편,『미군정법령총람』, 191쪽). 그러나 그가 구금

되어 있는 동안 동 법령 72조의 시행이 보류되어 체포된 지 11일 만인 6월 22일에 석방되었다. 

집회가 열리기 하루 전이었다. 따라서 성명서는 구금 중에 작성된 것이 분명했다. 때문에 성명서 

발표의 시점과 배후를 둘러싸고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다. 조공은 전부터 조봉암을 ‘(미군정) 당국

의 촉탁’으로 지목했었고 성명서 살포를 계기로 그를 당에서 제명시켰다. 그러나 조공의 입장에서 

더 큰 문제는 이를 계기로 특히 인천지역에서의 좌․우익 세력판도가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조봉암의 성명에 고무된 한민당은 인천지부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공산당계열 민전 제공이여, 

조봉암 동무를 따르라”며 대중을 선동했다(『대중일보』1946년 6월 29일자). 

31) 조봉암,「나의 정치백서」,『전집』1, 390~391쪽.

32) 조봉암,「8․15해방 기념일을 어떠게 맞이할까?」①~③,『대중일보』1946. 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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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통일하게 하여 정부도 만들고 자주독립을 이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봉암은 새로운 정치운동을 인천에서 시작하려고 했다. 1946년 9월 1일 그

는 자신과 뜻을 함께 하는 동지와 신문기자 등 40여 명을 초청하여 정국 구상

을 밝혔다. 그의 구상은 “진정한 민주주의 하에 3천만 민중의 대동단결을 기도

키로 독립전취의 촉진운동”을 일으키기 위해 ‘국민운동’을 전개하자는 것이었다. 

함효영, 장석진, 김구복, 김성국, 김덕진, 배인복, 박기남, 이필상, 조봉암 등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약 선언을 발표, 동지를 규합할 것을 결의했다.33)

여기서 신당에 참여한 인사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배인복을 제외하면 

모두 우익이었다. 함효영(한국독립당 인천 특별당부 부위원장), 장석진(양조업, 

인천시 고문), 김성국(인천시 고문), 이필상(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등 신원이 확

인되는 인사들이 인천 재계의 중진들이고 이 가운데 김성국, 이필상, 김덕진, 장

석진은 인천시세진흥회에 조봉암과 함께 참여했던 인사들이었다. 조봉암이 추진

하는 신당에 대해 미군정은 “공산당의 이탈분자들을 집결시켜 새로운 한국공산

당을 만들려 하고 있다”34)고 판단했다.  

우익의 방해도 거셌다. 당초 조봉암이 성명서를 발표할 때 자신들에게 합류할 

것으로 기대했던 한민당은 그가 인천에서 자신들을 배제하고 한민당에 가담하지 

않은 우익인사들을 끌어 모아 신당을 조직하려 하자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한민당은 인천지부 위원장 양제박 명의로 두 차례에 걸쳐 장문의 논설을 발표하

여 조봉암이 인천에서 추진하는 신당을 비난했다.35) 

논란이 확대되자 조봉암은 신당 준비위원회의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채 “금번 

운동은 정권 획득을 목적하는 바가 아니고 민족통일과 독립전취를 위한 국민 총

궐기 운동임”을 강조하면서 시민들의 오해가 없기를 당부했다.36) 그 뒤  인천에

서 신당 추진에 따른 회합은 더 이상 열리지 못했다. 이후 1946년 말부터 약 1

33)『대중일보』1946년 9월 3일자.

34)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1946. 9. 5 및 9. 11;『전집』2, 84~85쪽. 물론 이러한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

35) 양제박,「조봉암씨 신당에 대하야」(上․下),『대중일보』1946. 9. 6~7. 9월 11일자로 신당 준비위원 

김성국이 사퇴한 것(김영일, 앞의 책, 92쪽)도 한민당의 압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36) 『대중일보』 1946년 9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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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그는 서울 중앙을 무대로 이른바 중앙노선을 표방하고 좌우합작운동을 지

원하기 위해 민주주의독립전선을 결성, 극좌 극우 배척운동에 주력했다.37)

Ⅲ. 제헌 국회의원에 당선

1947년 9월 17일 미국이 한국문제를 유엔에 상정함에 따라 미소공위에 대처

하기 위해 조직되었던 좌우합작위원회, 미소공위대책협의회, 민주주의독립전선 

등은 존재의의를 상실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좌우합작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

을 추진하여 민족자주연맹(민련)의 구성을 발기했다. 발기인으로 참여한 조봉암

은 민련 준비위원회의 총선지지 결의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해 인천으로 내려갔

다. 실로 1년여 만이었다.

그러나 민련의 방침은 결성단계에 이르러 당초 정당으로 탈바꿈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총선에 임한다는 결의가 폐기되고 단지 협의체로 남으며, 수장인 김규

식은 총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민련은 남한 단독선거안

을 놓고 찬반 양파로 분열되었고 이듬해 3월 9일 공식적으로 선거불참을 결의

했다. 

이러한 입장의 변화는 민련 내 조봉암을 중심으로 한 총선 참여파를 고립시키

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그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밖에 없었다. 남한 단독선

거가 미소 대결정국의 산물이라면 가능지역에서의 ‘우리의 독립정부’ 수립은 오

히려 시급한 과제이며  통일정부 수립도 우리의 독립정부에 의해 제 2단계로 모

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다.38)

인천은 1947년 말부터 이미 선거 열기로 달아올라 발빠른 자들은 벌써부터 

출마설을 흘리며 ‘이면공작’을 개시하고 있었다. 1948년 3월초에는 조봉암을 비

롯하여 양제박, 하상훈, 곽상훈, 김홍식, 윤병덕, 김석기, 함효영, 이순희(여성), 

37) 조봉암,「나의 정치백서」,『전집』1, 391쪽. 이에 대해서는 정태영, 앞의 책, 114~133쪽; 박태균, 

앞의 책, 130~143쪽; 심지연,「국가형성기 조봉암의 활동」,『전집』6 참조.

38) 강진국, 1989년 12월 26일 증언; 정태영, 앞의 책, 160쪽을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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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희(여성) 등 인천지역 출마 예상자들의 명단이 나돌기 시작했다.39) 선거일

이 1948년 5월 9일로 확정됨에 따라 인천시는 3월 12일부터 유권자 파악을 위

한 호적의 조사에 착수하였고 3월 19일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3월 

17일 한 개 선거구당 인구가 10만 명으로 정해지고 인천은 경인철도를 경계로 

1구(갑구)와 2구(을구)의 2개 지역구로 나눈다는 내용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4

월 8일까지 선거인 등록을 완료하도록 규정되었다.40)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가장 신속하게 움직인 것은 한민당이었다. 한민당은 

인천 갑구에 양제박, 을구에 하상훈을 각각 공천하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당초 한민당에서 갑구를 희망했던 곽상훈은 탈

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이 외에 김홍식, 윤병덕, 함효영(이상 갑구), 임홍

재, 김석기(이상 을구) 등 다른 후보들도 3월 말경 모두 후보자 등록을 마쳤

다.41) 

조봉암도 이미 부평의 ‘인천 양조장 일부’를 선거사무소로 빌려 선거준비에 착

수하였으나 후보등록을 미루고 있다가 4월 6일 을구 출마를 표명하고42) 4월 

14일 마감에 임박해서야 ‘저술업 조봉암’으로 등록을 마쳤다. 그가 받은 기호는 

‘석줄’(3번)이었다. 이로써 인천지역의 제헌 국회의원 선거 출마 후보자는 양제

박, 곽상훈, 김홍식, 김영주, 윤병덕, 함효영(이상 갑구), 조봉암, 임홍재, 하상훈, 

김석기, 이성민(이상 을구)으로 확정되었다.

조봉암이 출마한 인천 을구는 월미도, 화수동, 화평동, 창영동, 금곡동, 송림

동, 송학동, 만석동, 송현동, 갈산동, 작전동, 일신동, 삼산동, 청천동, 산곡동, 서

운동, 효성동, 백석동, 시천동, 점암동, 경서동, [난지도] 등43) 부평지구를 중심

으로 인천에서도 갑구에 비해 “노동자 농민 봉급생활자” 등 소시민층이 큰 비중

을 차지하는 지역이었다.44)

39)『대중일보』1948년 3월 10일자.

40)『대중일보』1948년 3월 12일․16일․19일․20일자. 그러나 선거일은 하루 연기되었다.

41)『대중일보』1948년 4월 2일자.

42)『대중일보』1948년 4월 7일자.

43)『대중일보』1948년 3월 26일자.

44)『대중일보』1948년 3월 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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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4월 18일 하오 1시부터 부평 동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유권자 1만 5천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을구의 첫 합동 정견발표회가 열렸다. 김석기는 회사의 

중역이고 인천 부평의 토박이로 조봉암과는 동갑이었다. 1945년 10월 10일 인

천부가 제물포시로 개편될 때 미군정에 의해 부평지구장으로 임명되었고 대한독

립촉성국민회(독촉) 부평지부장으로45) 독촉의 공천을 받아 출마했다. 조봉암에 

앞서 등단한 그는 “나는 어떤 정당과도 절대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고 말하고 조봉암을 겨냥하여 “나는 공산주의자의 투표로 만약 당선되는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의원의 권리를 포기할 것”이라고 언명했다. 그의 의도는 선거를 

좌우의 이념대결로 몰아감으로써 선거국면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전략이었다. 

조봉암은 ‘전향’ 이후 자신이 줄곧 제기해온 민족통일과 자주독립론으로 응수

했다. 이를 위해 그는 미소 양군이 철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내가 국회에 출마하게 된 것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함이다. 독립운동이란 무엇인가? 

곧 외국군대를 철퇴시키는 운동이다. 미소가 나가야 우리가 살고 독립이 된다. 우리 

민족은 좌우 중간을 통일하고 사대주의를 배격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국토 

안에서 미소의 전쟁을 방지해야 한다. 양군의 전쟁은 곧 우리의 멸망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직 민족 자주주의를 고수하여야 한다. 나는 국회에 나가면 남북

통일을 위하여 싸울 것이다. 여러분이 남북통일이 좋은 일이라면 나를 지지할 것이요 

그를 원치 않는다면 나를 배격할 것이다.46)

선거전이 좌우의 이념 대결로 전환됨에 따라 판세는 예상과 달리 당초 유력했

던 하상훈과 임홍재가 뒤로 처지고 조봉암과 김석기가 접전을 벌이는 양상이 연

출되었다. 그러나 조봉암은 선거 초반부터 경합자인 다른 우익 후보들로부터도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야 했다. 4월 29일에는 그의 찬조연사들이 정체를 알 수 

없는 ‘통일청년당원’들의 습격을 받기도 했다. 경찰이 난동을 진압하기 전에 찬

조연사 한 사람이 구타를 당하고, 경찰은 이들의 찬조연설 가운데 공산당 노선

을 따르는 언동은 전혀 없었다고 보고했다.47)

45) 김영일, 앞의 책, 32쪽;『대중일보』1948년 5월 9일자.

46)『대중일보』1948년 4월 20일자.

47)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1948. 5. 7;『전집』2, 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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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암은 자금사정도 다른 후보에 비해 열악했다. 인천시세진흥회나 신당을 

발기했을 때의 동료들이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들도 상당수는 선

거가 임박하면서 이미 한민당과 독촉 등 우익의 압력과 회유로 그에게 공공연한 

자금지원은 어려웠다. 이러한 사정은 1948년 3월말 이후부터 허용된 후보를 선

전하는 신문의 광고란에 조봉암에 대한 광고가 단 한 건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

아도 알 수 있다.48)

1948년 5월 10일 선거는 예정대로 치루어지고 5월 12일 새벽 7시부터 개표

에 들어가 동일 하오 5시 경에 종료되었다. 선거 결과 을구의 유권자 총수 

51,580명 가운데 48,040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1,393표가 무효로 처리되고 조

봉암 17,620표, 김석기 15,827표, 임홍재 8,806표, 하상훈 4,394표로 조봉암의 

당선이 확정되었다.49)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2일 위원장 김태영 명의로 “국회의원 선거법 

제43조”에 따라 조봉암이 인천 을구에서 당선이 확정되었음을 공고했고, 조봉암

은 신문지상에  다음과 같은 당선사례문을 게재했다.

[당선사례]

금반 소생이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함에 잇어서는 동포제위의 애낌없는 원조를 밧

자와 다행히 당선되였압기 우선 지상을 통하야 삼가 감사의 뜻을 표하옵나이다. 

단기 4281년 5월 13일 조봉암 謹白 인천부 을구 유권자 제위50)

조봉암의 당선은 전국적인 명망을 가진 그의 경력에 해방 후 인천에서 그가 

대중 속에서 쌓아올린 노력을 유권자들이 정당하게 평가해준 결과였다. 제헌 국

회의원 선거는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자리였던 만큼 지역일꾼을 뽑는 기성 국

가의 선거와는 달랐기 때문이다. 

48) 유일한 광고는 『대중일보』1948년 5월 13일자에 게재된 ‘당선사례’였다.

49) 『대중일보』1948년 5월 13일자.

50)『대중일보』1948년 5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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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인천, 평화통일론의 産室
이상에서 해방 이후 1948년까지 인천에서 조봉암의 정치활동을 살펴보았다. 

인천에서 조봉암의 활동을 우리는 대체로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1945년의 해방에서 1946년 3월을 전후한 시기이다. 이 기간에 그

는 출옥 후의 침묵에서 깨어나 해방된 조국의 인천에서 지역 차원의 치안 유지

와 건국준비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지역기반을 구

축하였다. 그 결과 그는 인천의 대표적인 지도자로 부상하였다. 반면에 이 시기

는 박헌영 등 조공 지도부와의 노선 대립과 갈등으로 부심한 고뇌의 기간이기도 

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는 혁명가에서 정치가로의 변

신에 성공했다.    

둘째는 1946년 4월에서 같은 해 말에 이르는 기간이다. 이 시기에 조봉암은 

조공과  결별하고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했다. 박헌영의 노선에 대한 공개 비판, 

군중집회에서의 전향 성명 살포와 같은 충격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을 통해 그는 

자신의 ‘전향’을 정치적 소신에 대한 배신이나 굴복이 아닌, 뛰어난 선동적 카리

스마를 가진 정치가임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는 선언과 선동에 그치지 않고 

민족통일과 자주독립의 노선에 입각하여 신당을 추진하고 국민운동을 전개했다.

셋째는 인천에서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단계이다. 그는 자신이 속했던 

조직의 선거불참 방침, ‘전향’에 따른 좌우 양쪽의 공격을 무릅쓰고 인천 을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조직과 자금의 열세로 큰 어려움을 

겪었고 경합했던 후보들은 그를 공산주의자로 몰아붙임으로써 선거 국면을 좌우

의 이념대결로 몰아갔다. 그러나 그는 해방 후 그가 일관되게 추구해온 민족통

일과 자주독립의 노선을 직접 대중들에게 제시하여 당당하게 당선되었다.

1948년의 제헌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 일꾼이 아닌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인

물을 뽑는 자리였다. 때문에 유권자들은 지역 토박이나 유지보다는 전국적 이슈

를 제시할 수 있는 후보를 갈망하였다. 인천 을구의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 

조봉암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물이었다. 더욱이 그는 해방 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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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에서 건준 인천지부와 민전은 물론 치안유지위원회, 협동조합, 실업자동맹, 혁

명자구원회 등의 활동을 통해 대중에게도 친밀한 이미지를 구축해 왔던 것이다.

조봉암은 일제하에 한국공산주의운동을 선도한 혁명가이며 해방 후에는 중앙

노선, 제3의 노선을 표방하며 좌우의 이념적 대립을 극복하고자 했던 통합지향

의 정치가였다. 해방 후 그는 민족통일과 자주독립을 모토로 하는 정치적 실험

을 인천에서 처음 전개했다. 3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그는 인천에서 

비로소 대중과 만나고 그들과 호흡하면서 정치에 눈을 뜨게 되었던 것이다. 

그를 한국 현대정치의 거목으로 키우고, 또한 죽음으로 몰아간 평화통일론의 

토대도 이 기간을 통해 이루어졌다.51) 이런 점에서 인천은 조봉암의 정치철학과 

사상의 결정체인 평화통일론을 잉태한 산실(産室)이라고 할 수 있다.

51) 이현주,「조봉암의 평화통일노선에 대한 검토(1946~195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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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산의 평화통일론과 새로운 한반도 구상

이철기 (동국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Ⅰ. 머리말

이명박 정부 출범 여섯 달 만에 국가가 총체적인 난국에 처해있다. ‘경제 살리

기’를 내세워 집권했지만, 국가경제는 희망이 빛을 잃어가고 있고 서민들의 살림

은 더욱 쪼들리고 있다. 

특히 남북관계와 외교안보 분야는 그 난맥상이 극에 달한 상태다. 잘나가던 

남북관계는 단절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외교는 잇단 악수와 무리수를 남발하면

서 국제적 망신과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대북정책

과 외교정책으로 인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로 전락했고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에 차이고 중국에 면박당하고 일본에 뒤통수 얻어맞고 북한

에 총 맞았다는 자조석인 소리가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남북관계의 파탄은 불과 1달 만에 찾아왔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어렵게 싸놓은 

공든 탑이 이명박 정부 출범 1달 만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가히 ‘남북관계의 

IMF사태’라 할만하다.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이룩했던 성과들이 하루

아침에 무용지물이 돼 버렸다. 남북관계의 단절은 상당기간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집권한 정부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

후 이룩한 남북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북한핵문제 해결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완결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

제를 구축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와 과제를 지니고 있는 정권이다. 

이처럼 우리는 매우 중요한 전환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민족의 분단을 극복

해 통일을 이루하고, 민족의 번영을 이끌 비전과 통찰력을 지닌 정치인과 지도

자가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한 실정이다. 수십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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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착오적인 사고와 정책으로는 급변하고 있는 21세기 남북관계와 국제정세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역사와 정치사를 통해 볼 때,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들이 있다. 그중에서

도 특히 통일문제와 관련해 시대를 앞서간 통찰력과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했

던 인물이 바로 인천 출신 죽산(竹山) 조봉암(曺奉岩)이다. 그는 너무나 시대를 

앞서갔기 때문에 정치 권력자들에 의해 현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러나 그가 목숨과 맞바꾼 ‘평화통일론’은 반세기 만에 꽃을 피웠다. ‘죽산 

조봉암 선생 추모사업회’가 강화읍 강화역사관 입구에 세운 ‘죽산 조봉암 선생 

추모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선생께서 가신지 42년 만인 2000년 6월 15일 

남북의 지도자가 손을 마주잡고 평화적 통일과 민족의 화해를 위해 노력할 것임

을 다짐하였으니 이는 선생의 염원이 현실화되는 첫걸음이라 할 것이다.” 

죽산의 ‘평화통일론’은 반세기전의 낡은 사상이 아니다. 지난 반세기동안 냉전

의식과 남북대결에 맞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노력해온 평화민주개혁세력

의 정신적 원천이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통일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미

래의 시대정신이기도 하다.      

Ⅱ. 죽산 ‘평화통일론’과 한반도 정세 변화의 과제

1. 죽산 ‘평화통일론’의 내용과 특징

죽산에 간첩혐의를 뒤집어 씌워 그에게 사형을 언도하는데 이용했던 것이 바

로 죽산의 ‘평화통일론’이다. 죽산에게 사형을 언도한 공소심 판결은 “진보당 평

화통일방안은 대한민국을 해체하여 이북괴뢰와 동등한 위치에서 통일할 것을 획

책”했다고 적고 있다.1)  

죽산의 ‘평화통일론’이 공식화 된 것은 1956년 11월 진보당 창당대회에서 채

1) 김운태, 󰡔해방30년사 󰡕 2, 제1공화국(서울: 성문각, 1976),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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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된 ｢진보당 강령｣과 ｢진보당 정책｣에서다. 그러나 이미 그 이전부터 죽산의 

글과 발언들에 ‘평화통일론’의 생각과 구상들이 담겨있는 것이 발견된다. 

조봉암은 1946년 공산당과 결별한 후 ‘평화통일론’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김규식‧여운형 등으로 대표되는 중도파 민족주의자들의 ‘좌우합작노선’에 적극 

참여하였다. ‘5.10선거’ 직후에도 죽산은 기본적으로 ‘좌우합작노선’에 서 있었

다. 조국의 남북통일과 완전 자주독립을 내세웠던 김구‧김규식의 ‘통일독립운동’

과 맥을 같이하였다.  

죽산의 ‘평화통일론’에 대한 생각은 동족상잔의 6.25를 겪은 후 본격화된다. 

1954년 ‘5‧20 총선’을 앞두고 쓴 장문의 출사표 ｢우리의 당면과제｣와 1955년 󰡔
한국일보󰡕에 연재한 ｢내가 본 내외정국｣은 직접적으로 ‘평화통일’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죽산의 ‘평화통일론’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대공산당 투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부제가 붙은 ｢우리의 당면과제｣에서 조

봉암은 통일방법에는 무력통일, 즉 북진통일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방

법도 있으며 오히려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피력하면서, 북진통일론자들이 통일

논의를 독점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조봉암은 1955년 6월 16일부터 7

월 11일까지 26회에 걸쳐 󰡔한국일보󰡕에 연재한 ｢내가 본 내외정국｣에서도 비슷

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는 무력통일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지만, 북

한과 협상을 통한 정치적 통일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죽산은 “우리는 반공

이고 반공존이지만, 필요가 있고 유익하기만 하면 공산블록과 회의도 하고 협상

도 해야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북진통일론과 국가보안법체제하에서 감히 꺼

내기 어려운 주장을 대담하게 토로하고 있다.2)

죽산의 ‘평화통일’ 주장과 용어는 1956년 ‘5.15 정부통령선거’와 진보당 창당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다. ‘5.15 정부통령선거’에서 진보당은 그

때까지 입 밖에 낼 수 없었던 평화통일 구호를 과감히 내걸었다. 조봉암은 대통

령 입후보 등록을 한 다음날인 4월 8일 유엔 지지하의 평화적 방법에 의해 조

속히 통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오늘에는 북진통일 구호가 적당치 않다고 

말하였다. 

2) 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상)󰡕(서울: 역사비평사, 1999), pp.221~2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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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하순 진보당 후보의 선거공약이 발표될 때, 죽산의 ‘평화통일론’은 훨씬 

적극적이고 확고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이라는 표제의 

선거공약은 소제목으로 ‘남북평화통일을 성취’를 달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

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구체화되고 있다. 이 선거공약은 통일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우리는 민족의 비원인 남북통일을 평화적으로 단시일 내에 성취시키겠다. 전세계 

인류의 시대적 요구가 전쟁 반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동포들도 이 이상 피 흘리기를 

절대로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무력통일론은 불가능한 옛이야기에 속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민주역량을 공고히 하여 그 토대와 주동 밑에 민주 승리의 평화통일을 쟁취하기 

위하여 국가적 총력을 여기에 경주할 것이다.”

5월에 접어들면서부터 진보당이 내세웠던 ‘공약 10장’이 더욱 강조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통일정책이 제1장에서 제시되고 있다. 이것만 보아도 죽산과 진보

당이 통일정책을 얼마나 중시했는가를 알 수 있다. 제1장은 다음과 같이 그 이

전의 통일정책 보다 더 명료하게 ‘평화통일론’을 강조하고 있다. 

“남북한에 걸쳐 조국의 통일을 저지하고 동족상잔의 유혈극의 재발을 꾀하는 극좌

극우의 불순세력을 억제하고 진보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국련 보장하의 민주

방식에 의한 평화적 통일을 성취한다.”3)

죽산의 ‘평화통일론’이 공식화되고 평화라는 용어가 통일방안으로 확실히 들어

가는 것은 진보당이 창당대회에서 채택된 ｢진보당 강령｣과 ｢진보당 정책｣에서

다. 우여곡절 끝에 ‘평화통일론’은 진보당의 강령과 정책으로 정식 채택되었다. ｢
진보당 강령｣은 4항에서 다음과 같이 ‘평화통일론’을 언급하고 있다. 

“우리는 안으로 민주세력의 대동단결을 추진하고 밖으로 민주 우방과 긴밀히 제휴

하여 민주세력이 결정적 승리를 얻을 수 있는 평화적 방식에 의한 조국통일의 실현을 

기한다.”4) 

3) 위의 책, pp.23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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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진보당 정책｣은 1장에서 ‘통일문제’를 다루면서,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원수폭의 발전으로 인한 세계 대세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희구하는 방향으로 

도도히 흘러가고 있다. 더욱이 우리 민족은 이미 6.25 참변으로 인하여 수백만의 생력

을 희생시키고 국토는 폐허가 되고 민생은 거의 파멸에 임하였으니 평화를 갈망하는 

마음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이상 동족상잔의 

피를 흘릴 수는 없다. 우리는 오직 피 흘리지 않는 통일만을 원한다. 

...... 오늘날에 있어서의 남한의 소위 무력통일론도 이미 불가능하고 또 불필요하다. 

평화적 통일에의 길은 오직 하나 남북한에 있어서 평화통일을 저해하고 있는 요소를 

견제하고 민주주의적 진보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 방안이 결코 대한민국을 부인하거나 말살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것을 

육성하고 혁신하고 진실로 민주화하는 데 있음을 확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

리 자신이 대한민국의 정치권력을 획득해야 하며 그런 연후에 국제정세의 진운에 발맞

추어 제 우방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유엔을 통한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조국통일의 구체

적인 방안을 책정하려는 것이다. 민주주의 승리에 의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다.”5)      

  

이처럼 ‘평화통일론’은 1958년 초 ‘진보당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조봉암과 진보

당의 기본 통일정책이었고 죽산과 진보당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된다.  

죽산이 무력통일에 반대하고 ‘평화통일’을 주장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전쟁

을 통한 무력통일을 시도할 경우 또 한 차례 동족상잔의 비극을 치를 수밖에 없

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 같은 동족상잔의 비극을 막아야 한다는 민족애에 

있다. 더구나 핵무기의 발달로 인해 또 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승

자도 패자도 없이 우리민족 전체가 파멸의 길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 밖에도 죽산은 무력통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들을 들고 있다. 우선 

남과 북이 미국 소련과 각기 군사동맹조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무력에 

의한 통일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한미간의 군사동맹조약으로 인해 북한이 

4) ｢진보당 강령｣, 정영태, 󰡔조봉암과 진보당󰡕(서울: 후마니타스, 2006), pp.322~346.

5) ｢진보당 정책｣, 정영태, 위의 책, pp.347~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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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침이 쉽지 않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북한과 소련간 군사동맹조약 체결로 인해 

북진무력통일도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더구나 강대국들과의 군사동맹조약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세계대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다. 

죽산은 무력통일이 불가능해진 이유로 국제정세의 변화도 들고 있다. 국제정

세는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체결 이후 나날이 정치적 해결의 길로 매진하

고 있다고 주장한다. 비록 실패하긴 했지만 1954년 4월 한반도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제네바회담이 열렸고, 또 같은 해 11월 열린 제9차 유엔총회에서 

“한국통일은 가급적 조속히 그리고 평화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결의안이 채

택되는 등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정치적 평화적 해결방안을 강조하

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핵무기의 발전으로 인해 전쟁이 핵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런 핵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핵억지력으로 인해 오히려 무력전쟁의 가능성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한다.6)       

죽산의 ‘평화통일론’은 구체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7) 다만 그는 

당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유엔의 공식입장인 “유엔 감시하의 민주적 방식에 의한 

남북 총선거”를 지지하고 있는 듯하다. 

비록 조봉암의 ‘평화통일론’이 구체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은 채 원론

적 수준에 머물고 있긴 하지만, 당시 우리사회에 팽배해 있던 무력북진통일론의 

허구성에 맞서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것만으로도 그 역사적 의미는 자못 크다. 

죽산이 시대를 앞서 주창했던 ‘평화통일론’의 특징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무력에 의한 북진통일에 반대해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을 주창

했다. 당시 무력북진통일론이 신성시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민주당 역시 사실상 

무력북진통일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8)에서,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큰 정치적 

6) 조봉암, ｢평화통일의 길｣, 심지연, 󰡔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와 수렴󰡕(서울: 돌베개, 2001), 

pp.201~202.

7) 죽산이 구체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서중석, 앞의 책, pp283~284 참고. 

8) 민주당 지도자들은 이승만 대통령이나 자유당 간부와 비슷하게 원래는 북진통일론자였고, 조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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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격을 감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죽산은 ‘평화통일론’의 소신을 피력했다.      

 죽산의 평화통일에 대한 생각은 6.25라는 동족상잔의 비극 겪으면서 더 확실해 

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 이상 동족상잔의 피를 흘릴 수는 없다. 우리는 오직 

피 흘리지 않는 통일을 원한다.”9)고 역설하고 있다.   

이처럼 죽산이 북진통일을 반대한 이유에는 이 밖에도 북진통일론이 가져오고 

있는 폐해 때문이다. 북진통일론은 계속 북과의 대치 속에서 대결과 대립을 강

화하여 분단체제를 강화시키고 동시에 억압체제와 외세의존성을 심화시키는 쪽

으로 정향될 수 있다는 것이다.10) 

둘째, 죽산의 ‘평화통일론’은 우리민족에 의한 주체적‧주도적 통일을 역설하고 

있다. 우리가 통일이 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죽산은 외세에 의한 통일

을 들고 있다.  

“나는 여기서 오직 한 가지 제일 큰 이유를 들어 보기로 하겠다. 그것은 8.15해방을 

우리 손으로 쟁취하지 못하고 남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가 싸워서 해방을 맞이했다고 할 것 같으면 설사 국내적으로는 

어떤 많은 난관을 겪었을는지 모르나 저와 같은 38선의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해방이라는 것이 우리네 힘으로 못되고 외부의 힘으로써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외부의 영향을 또는 국제적인 제약을 아니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11)

외세에 의해 해방과 분단되었기 때문에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이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입장에서 통일을 위해 노력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죽산은 “우리 민족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자면 우리 민족 

자체가 통일을 절규하여 그를 강력히 주장하고 힘차게 싸우는 입장에 서지 않고

서는 강대국간의 상극과 마찰을 조정할 길이 없다”12)고 주장한다.    

등은 뉴델리 밀회사건 때에서처럼 정부와 자유당보다도 더 완강한 보수적 통일정책을 주장하였다. 

조병옥은 1957년 10월에도 평화통일의 희원은 공상이요 환상이고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회의는 무용

하며, 무력통일 밖에 별 도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위의 책, pp.279~280.

 9) ｢진보당 정책｣, 앞의 책, p.347. 

10) 서중석, 앞의 책, p.251. 

11) 조봉암, ｢평화통일의 길｣, 심지연, 앞의 책, p.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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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극좌와 극우를 극복하고 중도적 민족주의자가 주도하는 통일을 주장하

고 있다. 죽산이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김구, 김규식, 여운영 같은 

중도적 민족주의자들을 정신적 지주로 생각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봉암은 

1946년 공산당과 결별한 후 중도파 민족주의자들의 좌우합작노선에 적극 참여

한 바 있다. 또 그는 ｢우리의 당면과업｣에서 중도파 인사들을 역적시하는 것을 

비판하여 간접적으로 김구와 김규식 노선을 옹호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죽산은 극좌 극우세력을 외세추종세력과 사대주의자로 규정하면서, 북의 공산

주의자들과 남의 극우반공주의자들을 동시에 비판하고 있다. 그가 당시 극단적

인 반공주의 입장에 서있는 이승만 등의 극우세력의 반통일성과 허구성에 반대

하여 ‘평화통일론’을 주장했음은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죽산은 1946년 조선공

산당에서 탈퇴를 비롯해 공산당 관련 좌익단체에서 이탈할 때 공산당의 소련 의

존을 비판하였다.13)  

죽산이 생각한 평화통일의 주도세력은 극좌도 극우도 아닌 중도적 민족주의세

력이며 그것은 민주주의적 진보세력이다. 1956년 ‘5.15 정부통령선거’에 출마한 

조봉암은 ｢공약 10장｣에서, “남북한에 걸쳐 조국의 통일을 저지하고 동족상잔의 

유혈극의 재발을 꾀하는 극좌극우의 불순세력을 억제하고 진보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국련 보장하의 민주방식에 의한 평화적 통일을 성취한다.”는 입장

을 밝히고 있다. 또한 진보당이 채택한 ｢진보당 정책｣에서도 “평화적 통일에의 

길은 오직 하나 남북한에 있어서 평화통일을 저해하고 있는 요소를 견제하고 민

주주의적 진보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뿐이다.14)”라고 선언하고 있다. 

12) 위의 책, p.212.

13) 서중석, 앞의 책, p.306. 

14) ｢진보당 정책｣, 앞의 책, p.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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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죽산 ‘평화통일론’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주는 시사점과 과제

죽산은 비록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반세기전에 그가 주창했던 ‘평화통일

론’은 그 이후 오늘날까지 직간접적으로 통일운동과 통일정책에 미친 영향은 지

대하다. 물론 그의 주장 중에는 지나치게 반공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이나 

현재의 국내외 정세에 재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처럼 지금의 현실에 맞지 않는 

것도 있다. 그러나 죽산이 주창했던 ‘평화통일론’의 정신과 대의, 그리고 시대를 

앞서 갔던 통찰력과 비전을 지닌 주장들은 오늘날에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

제에 많은 시사점과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첫째, 죽산의 ‘평화통일론’은 통일과정에서 대원칙인 ‘평화통일의 원칙’의 효시

가 되었으며, 어떤 경우에도 통일이 무력이 아닌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민족적 신념과 합의의 원천이 되었다. 현 시점에서 통일방안과 관련해 ‘평화통

일’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미 남북한간에 합의한 사항이기도 

하다. 남북은 1972년 ｢7.4 공동성명｣ 1항에서 ‘조국통일 3대원칙’의 하나로 다

음과 같이 ‘평화통일의 원칙’에 합의하고 있다. 곧,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

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평화통일의 원칙은 그 후에도 1991년 12월의 ｢남북기본합의서｣를 비

롯해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6.15 공동선언｣과 ｢10.4 공동선언｣ 
등에 명문화 되었다.   

둘째, 죽산이 ‘평화통일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정치적‧평화적 방법으로의 통일

은 남북간의 ‘협상통일’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죽산의 당시 주장에는 한

반도 통일에 대한 유엔의 공식입장인 “유엔 감시하의 민주적 방식에 의한 남북 

총선거”를 지지하고 있고, 북한을 정치적 실제로 완전히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

만, 어떤 식으로든 남북이 합의할 수 있는 통일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함축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는 남한이 추진해온 ‘흡수통일론’과 북한의 ‘적화통일

론’을 극복하고, 남북한이 협상을 통해 양쪽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통일방안

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결국 죽산의 ‘평화통일론’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함축성은 2000년 남북정상회

담으로 빛을 보았다고 할 수 있다. ｢6.15 공동선언｣ 2항에서 남북정상은 “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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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

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한 바 있다. 

셋째, 죽산의 ‘평화통일론’은 단순히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반전평화주의’를 함축하고 있다. 그가 ‘평화통일론’을 

주장하고 있는 주요한 이유는 이 땅에 또 다시 우리 민족이 피를 흘리는 동족상

잔의 비극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신념에서다. 또한 그는 한반도의 평화통일

이 단순히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세계평화와 직결된 것임을 역설하고 

있다. 전세계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도 북진통일을 반대하고 평화통일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평화통일론’은 탁상공론이 아니라 우리 민족 대부분의 소

원이며, 전세계 지성인들의 결론이고 유엔의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15)

죽산의 ‘평화통일론’은 핵무기 발전과 그로 인한 파멸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

고 있다. 그는 ｢평화통일에의 길｣에서 이렇게 역설하고 있다. 

“또 누구나 아는 바이지만 핵무기의 발전이 전쟁의 위험성을 그리고 전쟁의 파멸성을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하게 느끼게 하는 사실에 비추어서 다시 말하면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핵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이 피차간에 일어나는 경우에 있어서 인류 사회에 끼치는 

무서운 결과를 뼈아프게 느끼는 오늘날 그 무력적인 방법으로써 남북통일을 기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16)     

당시 이승만과 자유당의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에서 조차도 핵전쟁과 제3차 

세계대전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상황에 비하면, 죽산의 이러한 입

장은 ‘반전평화주의’의 신념을 당당하게 담고 있다.

넷째, 죽산의 ‘평화통일론’은 통일에서 지향해야할 실용주의를 시사하고 있다. 

그의 ‘평화통일론’은 현실의 남북관계와 국제정세를 직시하는 예리한 통찰력과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을 보여주었다. 극단적인 반공주의와 맹목적인 대북정책에 

매몰되어 있던 당시의 상황에서, 그는 누구보다도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고 국제

15) 서중석, 앞의 책, p.252. 

16) 조봉암, ｢평화통일의 길｣, 심지연, 앞의 책, p.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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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 변화에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죽산은 몽상주의자나 환상주

의자가 아니라, 현실주의자이자 실용주의자였다.  

죽산의 ‘평화통일론’은 이념화된 통일논의와 통일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무력

에 의한 북진통일론의 허구성을 폭로하면서, 변화하고 있는 국내외 정세를 직시

하고 있다. 당시 이승만정권과 정치권은 현실성이 없는 무력통일론에만 사로잡

혀 있었으며, 국제정세의 변화에 둔감한 채 시대착오적인 통일주장과 정책에 얽

매여 있었다. 

죽산의 국제정치 변화에 대한 인식은 예리했다. 남과 북이 미국 소련과 각기 

군사동맹조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자칫 세계대전으로 발

전할 수 있으며 더 이상 무력에 의한 통일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또한 유엔

총회에서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에 의한 통일방안을 재의결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정치적 평화적 해결방안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핵무기의 발전으로 인해 전쟁이 핵전쟁으로 발전할 가능

성에 대한 우려도 표명하고 있다. 

다섯째, 죽산의 ‘평화통일론’은 자주외교와 통일과정에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는 우리가 통일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외세에 의한 해방

을 들면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런 외부적 요인들을 타파할 수 있는 주

체성과 자주성이 필요함을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결국 우리민족의 주체성이 약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민족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자면 우리민족 자체가 통일을 절규하여 그를 강력히 주장하고 힘차게 싸우는 입장

에 서지 않고서는 강대국간의 상극과 마찰을 조정할 길이 없으리라는 것이다”17)

자주외교와 관련국들과의 호혜평등주의에 입각한 선린외교에 대한 죽산의 역

설은 ｢진보당 정책에도 반영돼 있다. ｢진보당 정책｣의 제2장 ‘외교‧국방정책’에서

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7) 위의 책, pp.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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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강력한 국민외교로써 모든 우방과 선린우호의 관계를 

수립하고 긴밀한 국제협조를 통하여 집단보장하의 국제적 안전과 자주적 계획의 테두리 

안에서 실시될 건설적이고 실효성 있는 외원으로 민족의 완전자주독립을 전취하려 

한다.”18)   

Ⅲ. 한반도 정세 변화와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과제

1. 최근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특징

한반도정세가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한국전쟁 정전 이래 가장 큰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반도정세의 세 중심축인 남북관계, 

한미관계, 북미관계가 모두 큰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숨 가쁘게 달려 왔다. 2000년 남북정

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발전은 눈부셨다. 남북교역 10억불의 시대와 남북인적

교류 10만명의 시대를 연지 오래다. 2007년 한 해 동안 남북간의 교역액은 17

억 9700억 달러에 달했고, 남북을 오간 사람은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하고도 15

만 9,214명에 이른다.19) 남북간에 끊어졌던 철도와 도로도 연결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가 다시 갈등과 단절상태에 빠졌다. 이

처럼 남북관계가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7,80년

대식의 시대착오적인 사고와 인식으로 남북문제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첫째, 대북화

해협력정책의 후퇴이다.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이룩했던 성과들이 무

용지물화 되고 남북관계가 크게 후퇴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처럼 대북화해협력

정책이 후퇴하고 남북관계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다음 몇 가지 원인에 기인

한다. 우선 이전 정부에서 남북간에 합의한 ｢6.15 공동선언｣과 ｢10.4 공동선언｣
18) ｢진보당 정책｣, 앞의 책, p.348. 

19) 통일부 자료실, http://www.unikorea.go.kr(검색일: 2008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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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무시하고 이에 대한 이행과 실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남북관계의 틀과 방향을 규정하는 기본장전과 같은 의미와 역할을 해온 이 두 

공동선언을 무시함에 따라 남북관계의 기본틀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또한 ‘실용주의’와 ‘상호주의’만을 내세운 채, 남북관계에 대한 비전과 철학, 

통일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상

황과 북한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북한의 인권과 납북자 및 국군포로문제 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남북관계는 파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북한 핵문제 협상과 한반도문제 해결 과정에서 주도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미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틀에서 한국은 소외된 채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전 정권에서는 6자회담과 북한핵문제 협상과정에서 

협상안을 제시하고 나름대로 조정자 내지는 중재자 역할을 해온 것에 비하면 이

는 매우 우려되는 점이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가 북한 핵문제 협상과 한반도문제 해결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주도권을 상실해가는 것은 남북문제에 대해 친미반북의 강경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북한의 불신과 의구심이 협상틀

에서 한국의 입지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대미종속의 심화에 따른 남북관계의 경색이 우려된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공조’와 ‘한미동맹의 복원’을 외치면서, 새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은 대미

의존과 대미종속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 형편이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대량살상

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미사일방어’(MD)체제 참여를 공식화 한다면, 북한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남북관계는 크게 약화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북한은 한국의 PSI 참여와 이에 따른 북한에 대해 봉쇄조치가 정전협정 

위반이고 전쟁 행위임을 천명해 왔다. 또한 한국이 MD체제의 일환으로 페트리

어트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신에 대한 군사적 적대행위라며 크게 

반발해 왔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당국간 대화를 하

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대화 단절의 공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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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매우 길 것이다. 북한의 강경 반응은 일시적이거나 감정적인 대응에서 나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남북문제에 대한 입장과 대남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이 

이미 정해졌음을 의미한다. 

한편 한미관계를 규정하는 한미동맹 역시 전환기를 맞고 있다.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한국과 미국이 공식적으로 군사동맹관계를 맺은 

이래, 한미동맹관계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주한미군의 재편과 한미동

맹의 성격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 17일에 한국에 이양하기로 최종 합의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은 주한미군을 

‘신속기동군’으로 전환시키고 한미동맹을 ‘지역동맹’으로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  

현재 주한미군 감축과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포함해 주한미군의 재편이 진행 

중이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비롯해 아시아주둔 미군을 재배치하고 있는 주요한 

목적의 하나는 중국포위다. 미국의 세계전략목표가 21세기 미국의 세계패권에 

도전할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데 두어져 있음은 주지

의 사실이다. 현재의 아시아주둔 미군은 냉전시대 주적이었던 소련을 대상으로 

배치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포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재배치가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주한미군은 중국견제가 주목적인 아시아지역군으로 개편되고 있고, 주한

미군기지는 중국봉쇄를 위한 전진기지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안보

환경은 크게 악화될 것이다. 한미동맹이란 미명아래 한반도 밖에서 행해지는 미

국의 군사작전과 군사적 필요에 우리군이 동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치

르는 침략전쟁마다 따라 다녀야 할 판이다.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충돌에 한국

군이 동원되어 중국과 전쟁을 치러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설령 우리군이 

대중국 군사작전에 직접 동원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주한

미군이 동원되고 한국이 기지로 이용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중국과 군사적 대결을 

의미한다. 

한반도 정세의 또 다른 변화는 북미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6자

회담을 통해 북한핵문제의 해결과 북미관계 정상화문제를 협상하고 있다. 최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는 조치의 발효를 지연시키면서 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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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과 북미협상이 삐꺽거리고 있다. 북한이 지난 8월 26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지연을 이유로 영변 핵시설 불능화작업의 

중단을 발표했으며, 다시 핵시설 복구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핵문제 해결과 북미협상이 흔들리고 있는 직접적인 이유는 테러지원국 해제 

지연이다. 이는 부시 대통령이 임기를 얼마 남겨 두지 않아 레임덕에 보이고 상

황에서 미국내 강경파들이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부시 행정부의 추진 동력

이 떨어진 결과다. 북한이 핵시설 복구작업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타협의 여지는 

있어 보인다.    

부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외교 분야의 유일한 성과인 북한핵문제에서 

다시 실패를 맛보고 싶지 않을 것이다. 북한으로서도 일단은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풀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부시 행

정부가 진전된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면 굳이 부시 행정부와 협상을 마무리할 필

요는 없다고 생각한 듯하다. 시간은 자신들의 편이라는 판단이다. 올 11월 대선

에서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차기 민주당 정부와 협

상을 마무리해도 불리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미 오바마 후보는 북한의 김정

일 위원장과 직접 만날 용의를 표시하는 등 북한과 협상을 통해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미국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다면 북한핵문제 해결은 물론 북미관계 협상을 

급진전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최대 목표는 미국과의 수교이다. 체제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과 미국간의 수교를 

비롯해 북미관계의 급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 민족화해와 남북통일을 위한 방향과 과제

지금 우리는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한 가운데에 서있다. 6자회담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협상하고 있고,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전환을 통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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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만

들어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처럼 매우 중요한 시점에 집권한 정부다. 2000년 남북정상

회담 이후 이룩한 남북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북한핵문제 해결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완결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와 과제를 지니고 있는 정권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어렵게 싸놓은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다. 민족의 장래와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다시 

생각과 정책을 가다듬어야 한다.   

첫째, 남북 화해협력정책으로의 복귀와 남북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질

적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다. 이미 남북관계는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통

해 ‘남북화해협시대’를 개막시켰다. 55년간의 갈등과 적대로 얼룩진 ‘남북냉전시

대’를 끝내고 화해와 협력의 ‘남북화해협력시대’로 진입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마

련한 것이다. 남북한 각기 상호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고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

며 침략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전쟁이 가져올 민족의 파멸을 우려

하면서 전쟁을 하지 말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20) 

이런 발전과 변화를 되돌릴 수도 없고 되돌려서는 안 된다. 남북간의 합의사

항들과 화해협력의 추구는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적 합의이고 전민

족적 약속이다. 이명박 정부는 우선 ｢6.15 공동선언｣과 ｢10.4 공동선언｣을 준수

하고, 또 그동안 남북간에 합의해 추진 중인 사업 등을 계속 계승하고 이행하겠

다는 입장을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 

이제 남북관계는 교류협력단계를 넘어서, 통일의 전 단계로써 경제공동체와 

정치공동체를 지향하는 통합단계로 이행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남북경

제공동체 건설은 북한 경제 부흥을 통해 통일을 위한 물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20) 국군 최고통수권자가 북한 인민군의 사열을 받았다. 또 김대중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한반도의 전쟁위협은 사라졌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가 하면 당시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두 

정상은 2차 정상회담에서 상호 무력침략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를 자제

하기로 합의했다”며, “두 정상이 전쟁재발 방지와 평화정착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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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이외에도, 침체된 남한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의미가 있다. 또한 경제공동체 건설에 그치지 말고, 통일의 전 단계로써 정치공

동체를 지향하는 통합단계로의 이행을 준비해야 한다. 남북은 2000년 ｢6.15 공

동선언｣에서 이미 통일의 원칙과 방법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6.15 공동선언｣
에서 합의 했듯이, 빠른 시일내에 남북관계를 적어도 ‘국가연합’ 단계나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발전시켜 국제사회에 남북의 통일을 기정사실화해야 한다. 

둘째, 한반도에서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수립해야 한다. 6

자회담은 북한 핵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동시에 논

의할 수는 협상틀을 마련했다. ｢9.19 공동성명｣ 4항에서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고 

합의하고 있고, ｢2.13 합의｣ Ⅵ항에서도 동일한 합의를 하고 있다. 또한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10.4 공동선언｣ 4항에서도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

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

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 한 바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지향해야할 하나의 과제는 한반도에 평화의 공고화‧구조화와 

더불어 통일 지향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북미간에 적대관계 청상과 북미관계 정상화이다. 그런데 미국의 

북미관계 정상화 정책의 이면에는 미국이 전통적으로 추진해온 ‘two Koreas’정

책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결국 북미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

이 미국이 획책하고 있는 한반도의 영구분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은 남북의 통일을 앞당기고 통일을 위한 환

경 조성에 이바지 하는 방향에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미

관계의 개선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이 이상의 속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적어도 국가연합 수준정도로 끌어올려 통일을 

국제사회에 기정사실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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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가 지향해야할 또 다른 과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군사적 대결을 종식시키고 상호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냉전체제와 군사적 대결을 구조적으로 허무는 

작업이 필요하며 그것은 바로 군축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의 통일은 상대방

을 침략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대규모 군사력을 그대로 둔 채로는 불가능하다. 

전세계에서 냉전체제가 종식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몰타 미소정상회담’에

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것도 군축이었다. 그 후 미국과 소련간에는 START를 

통해 핵무기군축이 추진되었고, 유럽에서는 재래식 군비를 축소하는 ‘CFE 조약’

과 ‘CFE-1A협정’이 체결된 바 있다.    

셋째, 자주외교를 달성하고 외교안보정책을 다변화‧균형화해야 한다. 자주외교

의 달성은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극복하고 미국 의존적인 외교안보정책에서 탈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2008년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미동맹을 전통적인 우호관계에서 ‘21

세기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찬찬히 살

펴보면, 한반도 평화를 해치고 우리의 안보환경을 크게 악화시킬 독소들을 내포

하고 있다. ‘21세기 전략동맹’은 미국 세계전략틀에의 공고한 편입과 외교안보정

책의 대미종속을 심화시킬 것이다. 한미전략동맹의 실체는 중국에 대한 견제와 

봉쇄를 염두에 둔 ‘지역동맹’과 미국의 세계적 군사패권에 기여하는 ‘패권동맹’

이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미‧일 3각안보체제에 편입되고, 주한미군의 전략

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

하지 않는 지역분쟁에 휘말려들게 되고, 중국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대립과 갈등

을 유발시킬 수 있다.  

최근 외교안보분야에서 보여지고 있는 난맥상은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

맹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시대착오적인 맹종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와 한국의 안보정책의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위해서도 한미동맹을 재

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미동맹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순수한 방어동맹’에 

한정시켜야 한다. 미국의 군사전략 및 정책틀에서 탈피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미국의 군사전략 및 정책 틀에 편입되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한반도에 항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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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평화와 통일을 이룰 수 없다. 또한 한국의 안보정책은 미래에 실현될 통일을 

상정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대미 편중의 외교안보정책에서 탈피하여, 외

교안보관계를 다변화하고 균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한반도에 통일을 이룩하고 안정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동북

아에 다자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의 평화는 동북아질서의 

안정화와 균형화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를 통한 유럽에서의 다자안보협력체제와 같이, ‘협력안보론’(cooperative 

security)에 기초한 다자안보협력체제를 동북아에도 구축하는 것을 과제로 던져

주고 있다. 

또한 군사적 안전을 확보하고 한반도 비핵화의 국제적 보장을 담보하기 위해

서도 동북아에 다자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북아 차원의 지

역 군축을 이룩하고, 동북아에 ‘비핵지대’(NWFZ) 내지는 ‘대량파괴무기금지지

대’(WMDFZ: weapons of mass destruction free zone)를 창설하는 방안도 모

색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북한핵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의 완결과 정전협정의 평

화협정으로 전환을 통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

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과제들은 동맹 강화라는 편가르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자안보

협력체제 구축과 같은 다자적 틀에서 논의되고 접근돼야할 문제다.   



죽산의 평화통일론과 ‘평화통일도시 仁川’의 지향

- 42 -

Ⅳ. 맺는 말  

죽산이 꿈꾸던 한반도의 미래는 우리민족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달성하고, 전

체 민족이 손을 맞잡고 힘을 합쳐 번영을 이룩하여, 국제사회에서 주제적이고 

주도적인 국가로 우뚝 서는 것임에 틀림없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에서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실용주의’는 철학과 비전, 장기적인 목표가 없다는 것에 대한 고

백이기도 하다. 철학과 비전, 장기적인 목표가 없는 ‘실용주의’는 즉흥적 정책과 

임기웅변식의 대응만을 낳을 뿐이다. 죽산의 ‘평화통일론’은 극단적인 반공주의

와 맹목적인 대북정책에 매몰되어 있던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는 누구

보다도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고, 국제정세 변화에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죽산은 몽상주의자나 환상주의자가 아니라, 진짜 현실주의자이자 실용주

의자였다.   

죽산은 자신의 목숨과 맞바꾼 ‘평화평일론’을 통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화두를 

던져주고 있다. 통일은 더 이상 동족상잔의 피를 흘리는 일이 없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은 우리민족에 의해 주체적이고 주도적으로 달성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통일은 극좌와 극우를 극복하고 중도 민족주의세력

이 중심이 되어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개항을 비롯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시대의 

선구자들을 키워낸 곳이다. 우리 현대사의 선구자인 김구선생과 조봉암선생, 장

면박사의 정신이 살아 있는 곳이다. 그 분들이 자신의 뜻을 키우고 정치적으로 

성장한 곳이다. 김구 선생은 인천감옥에서 두 번의 옥고를 치렀고, 인천축항 공

사장에서 흙지게를 지면서, 조국의 해방과 민족주의의 정신을 키웠다. 백범은 

<백범일지>에서 “인천은 내 일생에서 뜻 깊은 곳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평화통일론’을 주창한 죽산이 제헌의원에 당선되고 정치를 시작한 곳이 바로 인

천이다. 이 땅에 민주주의의 이상을 세우려한 민주세력의 뿌리인 장면 박사는 

인천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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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인천은 ‘민족주의’, ‘평화통일주의’, ‘민주주의’의 발상지와 같은 곳이다. 

이 세 가지는 과거의 낡은 이념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이 나라에, 이 민족에 

가장 필요한 정신이자 이상이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천이 

남북화해와 통일시대에 이제 또 한번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준비를 해야 한다.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큰 진전을 이루었던 지난 10년은 김구선생과 죽산과 

같은 선각자들이 주장했던 ‘남북협상론’과 ‘평화통일론’의 정신을 계승한 평화민

주세력의 집권으로 가능했다. 실용주의는 과거에 대한 집착과 임기웅변식의 대

응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뚜렷한 비전과 철저한 현실인식 그리고 전향적인 정

책 전환에 바탕을 둘 때만이 가능하다. 죽산의 ‘평화통일론’이 지금 우리에게 던

져주고 있는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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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미래와 평화통일도시 전략

                   김창수 (인천학연구원 상임연구위원)

Ⅰ. 머리말

 

이른바 ‘북핵 위기’ 국면 이후 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 북미양자회담등으로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기대해온 한반도의 정세가 최근 북한의 핵시설 복구 선언

으로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정세가 가파른 고비를 맞

고 있는 현재, 인천이라는 도시가 겪어온 전쟁의 역사를 재성찰하고 동아시아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이 도시와 시민들이 장차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점

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인천의 도시적 특성을 구성하는 기본적 요소는 해양성과 그에 기초한 다문화

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는 개항이후에는 열강의 식민지 경영의 교두

보이자 근대 문물이 유입되는 관문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한편 인천지역은 지정

학적 중요성 때문에 크고 작은 전란이 벌어졌던 곳이기도 한다. 삼국시대에 고

구려가 인천을 남진정책의 거점으로 삼은 것도 그 때문이다. 조선 후기에는 병

인양요와 신미양요, 청일전쟁, 러일 전쟁과 같은 역사적 전란이 인천 앞바다와 

강화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전쟁’은 인천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또 하

나의 요소이다. 

외국인들에게 인천은 ‘인천상륙작전’의 현장으로 더 많이 알려져 왔으며, 외지

인들에게는 1950년 9월 15일 단 하루의 기억을 보존하고 있는 인천상륙작전기

념관이 2000년 인천역사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인천시립박물관보다 더 크고 웅

장하게 다가온다. 한국최초의 공원이자 다문화 공간이었던 ‘만국공원’은 20세기

적 이념 대립을 상징하는 ‘자유’공원으로 재명명되었으며 공원에 건립된 맥아더 

동상은 이 공원의 표상이자 인천의 상징처럼 간주되고 있다. 이 전쟁 영웅의 동

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인천은 또다시 이념갈등의 현장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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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을 보면 인천은 전쟁의 기억에 속박된 도시, 냉전시대의 포로가 된 

것처럼 보인다. 인천의 해안선이 대부분 철책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자유공원은 

물론 월미산과 수봉산, 청량산에 전쟁의 흔적이나 전쟁을 기억하는 조형물로 차 

있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좀더 시야를 넓혀보면 부평공원일대는 일제가 이

른바 ‘대동아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군수공장이었던 ‘인천조병창’이 위치했던 

곳이며 일제강점기 후반 인천은 도시전체가 일제의 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병참기지역할을 수행했다. 

한국영화 중 최초로 관객 1천만을 돌파했다는 영화 <실미도>도 잊혀진 1971

년에 벌어진 비극적인 실미도 사건을 환기하면서 인천과 인천 앞바다가 한국전

쟁이후 심화된 냉전의 표상적 공간임을 부각시킨 바 있다.      

근대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인천이 전란의 중심에 있었던 사실은 더욱 뚜렷

해진다. 또한 인천은 대한제국과 동아시아의 운명이 결정된 청일 전쟁과 러일전

쟁의 최초로 발발지이기도 했다.  

Ⅱ. 인천과 해양성

삼국시대의 인천은 한반도의 전략적 요충지인 한강유역과 함께 고구려 백제 

신라가 벌이는 치열한 영토쟁탈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래서 인천의 지

명은 비류백제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미추홀(彌鄒忽)에서, 고구려 점령당시에는 

매소홀(買召忽)로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룬 뒤에는‘소성(邵城)으로 바뀐다. 신라의 

삼국통일은 나당연합에 의한 것인데,  소정방이 이끈 당나라의 원정군은 백제의 

해상관문이었던 경기만 일대로 상륙하여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대 한반도의 전세

를 일거에 역전시켰던 것이다.   

신라는 삼국통일이후  적극적인 대당외교 정책을 펼치며 100회 이상의 견당

사(遣唐使)를 당에 파견하였는데, 이 때의 교통로는 경주에서 서해안까지의 육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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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서해안에서 산동반도까지의 해로, 그리고 산동반도에서 장안(長安)까지의 육

로를 이용했는데, 당시 인천지역이 이 교통로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당시에 이용되던 세 갈래의 뱃길 가운데 인천 연안을 이용하는 북부

연안항로가 난파나 조난의 위험이 적었던 관계로 빈번히 사용된 항로의 출발지

나 경유지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대규모 전쟁이 없었던 신라시대의 인천에는 사

무역을 바탕으로 경제적 부와 군사력을 겸비한 해상호족들이 성장하고 있었으

니,  인주 이씨나 부평 이씨, 강화 위씨 등이 대표적인 호족세력들이다.  

고려 태조 왕건 역시 선대는 고구려 유민으로 송악을 근거지로 세력을 규합하

여 발전하였고, 부친인 왕융(王隆)의 시대에는 예성강 유역의 강력한 호족으로 

성장했다. 왕씨 일가는 예성강 일대는 물론, 그 출입구에 해당하는 강화도를 비

롯한 패강진과 예성강하구의 토착세력들을 규합하면서 신왕조를 건국할 수 있는 

기초를 다져나갔다. 인천지역의 대표적인 해상호족인 인주이씨는 고려건국이후 

문종대에서 인종대에 이르는 7대 80여년간 정권을 장악하였다. 왕실과 중첩되는 

혼인관계를 맺음으로써 당시 고려왕실의 왕자와 공주는 대부분 인주 이씨의 외

손이나 생질이었다. 이러한 권세는 인종 4년(1126)년 인종을 몰아내고 왕권을 

차지하려는 이자겸의 난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고려는 해상호족세력을 기반으로 수립한 왕조이므로, 건국후 도읍을 송악으로 

옮기고 예성강을 중심으로 한 해상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벌여 나갔다. 예성강을 

중심으로 한 고려의  해상활동이 전개되는 시기에 인천의 영종도(자연도)와 강

화, 교동 등은 예성강의 관문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한반도 남쪽에서 생산

된 물자들은 대부분 서해를 통해 예성강을 거슬러 개경으로 수송되었고, 아라비

아니 송나라 상선들 또는 고려의 상선들도 모두 서해에서 강을 거슬러 수도 개

경에 이른 해상에서 무역활동을 하였다. 영종도는 대중국무역항으로 강화와 교

동은 해상교통의 중심지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당시 송은 고려의 사신과 상인들이 통과하는 연로에 고려관(高麗館)이라는 객

관(客館)을 세우고 숙식을 제공하는 등 극진한 대우를 하였는데, 고려에서도 송

나라 사신과 상인이 통과하는 항로상에 객관을 설치하여 내왕하는 그들을 극진

히 대우하였다. 서긍의『고려도경』에 의하면, 자연도(紫燕島:지금의 영종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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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원정(慶源亭), 예성강에는 벽란정(碧瀾亭)이라는 객관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중 자연도의 경원정은 산을 의지하여 건립되어 있고 객관 옆에는 막옥(幕屋) 

수십 간이 있으며 그 주변에는 주민들의 민가들이 많았다고 하였다. 자연도란 

명칭은 경원정 동편 산 기슭에 제비가 많아서 때문에 불려진 이름이라고 하였

다. 서긍을 비롯한 송나라 사신 일행이 자연도에 도착했을 때, 관리와 역관들의 

의전이 엄격했으며 대접 또한 각별했다고 한다.

고려는 교역을 장려하여 송상뿐 아니라 외국상인들을 후대하였기 때문에 거

란·여진·일본·대식(아라비아) 상인들도 빈번히 내왕하였다. 유럽 각국에 한국의 

국명이 꼬레아(Corea)로 알려지게 된 것은 바로 고려 때의 활발한 대외 교역활

동의 결과이다. 이처럼 인천은 고려시대 내내 국제교류의 관문으로서 번성하였

으며, 몽골침입기에는 강화가 피난수도가 됨으로써 더욱 중요한 지역이 되었다. 

몽골지배하에서도 고려의 대외교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개성외곽에는 

이슬람의 자치거주지가 존속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인천지역에도 외국인

들의 집단거주지가 형성되어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Ⅲ. 해양봉쇄와 인천의 몰락

고려 시대에 개경의 관문역할을 하면서 발전했던 인천은 조선시대로 바뀌면서 

침체 상태로 빠져 들었다.  조선은 대내적으로 자급자족적인 토지경제와 대외적

으로는  중국 명나라와 같이 바다를 봉쇄하는 해금정책(海禁政策)을 펼쳤기 때

문이다. 황해의 해상교통은 전면 금지되었고 귀화하지 않은 외국인들은 모두 추

방되었다.  사신의 왕래와 대외무역으로 번성하던 인천지역의 항구와 포구들도 

그 기능을 상실하고 평법한 농어촌으로 변신해야 했다.  조선의 고려왕실 잔재

청산과 중앙집권의 강화에 맞물려 경원부는 인천군(1413년)으로 위상이 격하되

었으며, 강화와 부평도 군사적 의미만을 지닌 일개 도호부로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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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0년간의 인천은  자급자족적인 농어촌 사회로 존속하였다. 왜란과 호

란을 겪은 17세기를 전후하여 인천은 국방의 요충으로 떠오르게 된다. 강화도의 

경우는 보장중지(保障重地)로서 섬 전체가 요새화되었다. 숙종조에 이르러 강화

도의 해안선에 49여개의 돈대가  축조되었으며, 12개의 진보에 소속되어 관할

되었다. 돈대의 축조목적은 외적의 강화도 상륙을 저지하는 것이다. 강화의 돈대 

축조에 이어 문수산성, 강화 내성 축성이 이어졌다. 조선의 방어정책은 개항 직

전까지 이어졌지만 산업혁명을 계기로 경제력을 축적한 서구 열강의 침투를 저

지할 수는 없었다. 운양호 사건이후 동양 3국 가운데 마지막까지 개항하지 않고 

있던 조선이 개항을 약속하기에 되니, 이른바 강화도 조약(한일수호조규)가 그것

이다.

Ⅳ. 인천이 겪은 근대 전쟁 

1. 병인양요 

병인양요(丙寅洋擾)는 1866년(고종 3) 프랑스가 대원군의 천주교 탄압을 구실

로 조선의 문호를 개방시키고자 강화도를 침범함으로써 일어난 사건이다. 1866

년 1월초 대원군은 쇄국양이 정책의 하나로 천주교 금압령을 내리고, 9명의 프

랑스 신부와 수천 명의 조선인 천주교도를 처형했다. 이때 탄압을 피하여 탈출

했던 3명의 프랑스 신부 가운데 리델이 7월 청나라의 톈진[天津]으로 탈출해 

프랑스의 극동 함대 사령관 로오즈에게 천주교 탄압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보복을 요구했다. 이 사건은 1846, 1847년 2차례 조선을 침략했다가 실패했던 

프랑스에게 좋은 구실이 되었는데, 프랑스의 실제 속셈은 무력으로 조선의 문호를 

개방하고 불평등한 통상조약을 맺는 데 있었다. 리델의 보고와 보복요청을 받은 

주중 공사 벨로네는 "조선 국왕이 우리 불행한 동포에게 박해를 가한 그날은 조

선 왕조의 최후의 날이다"라고 단언하면서 로즈 제독에게 조선 침략을 명령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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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로즈함대는 강화도를 점령하고, 일부는 서울까지 쳐들어왔으나 문수산성과 

정족산성에서 한성근, 양헌수 부대에 패하여 한 달 만에 물러갔다. 병인양요는 

조선이 서양세력과 치른 가진 최초의 전투였다. 

2. 신미양요

신미양요는 고종 8년(1871년) 4월 24일 미국의 아시아 함대 사령관 로저스가 

5척의 전함과 1230명의 병력을 이끌고 1866년 평양에서 발생한 <제너널셔먼호 

사건>에 대해 항의하고 조선과의 통상을 체결하려는 목적으로 강화해협에 접근

하면서 벌어진 전투이다. 미국의 아시아함대는 1871년 5월 초, 일본 나가사키 

항에 집결하여 보름동안 해상기동훈련 실시했다. 함대는 기함 콜로라도와 4척의 

전함(알래스카, 베네시아, 모노카시, 팔로스)로 구성되었으며, 총 1,230명의 수병 

및 해병이 배치되었다. 5월 16일 나가사키항을 출발하여 5월 19일에 남양만에 

도착한 함대는 탐측함대를 파견하여 수로를 조사하면서 북상하여 5월 30일 작

약도 근해에 정박하여 강화도 전투를 위한 최종적 준비를 마치고 전투에 돌입했

다. 당시 350명의 강화도 수비대는 어재연 장군의 지휘로 미군과 격전을 벌였으

나 병력과 무기의 절대적 열세로 전 부대가 전사하는 대패를 당한다.           

3. 제물포해전과 러일전쟁

러일전쟁은 1904년 2월 9일에 일본함대가 인천항에 정박중인 러시아 함대와 

뤼순항(旅順港)의 러시아 함대를 기습 공격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1905년 9월 

5일에 양국간 강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종료된 전쟁이다. 한국과 만주(중국 동

북지방)의 분할을 둘러싸고 싸운 것이지만, 그 배후에는 영-일동맹(英日同盟)과 

러시아-프랑스 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다. 

러일전쟁은 서막을 제물포해전이라고 부른다. 일본군은 1904년 2월 8일, 오

후 5시 30분 인천항을 통해 육군의 상륙이 시작했으며 이튿날인 2월 9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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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에 완료되었다. 일본육군의 상륙이 이루어지는 동안 우류 제독은 중립항인 

인천항에 정박중인 러시아 함대에게 9일 정오까지 항구 밖으로 나올 것을 통첩

했으며, 만약 불응하면 항구내에서 공격을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마침내 11시 

20분 러시아 함대는 닻을 올리고 인천항을 떠나 팔미도 해상으로 떠났다. 순양

함 와리야끄(Variyag 노르만인이라는 뜻)와 포함(砲艦) 코레예츠호(Koreietz 한

국인이라는 뜻)호로 구성된 러시아 제국 함대는 팔미도 해상에서 치요다(千代田)

호를 비롯한 일본 함정 10여척과 결과가 예상되는 전투를 벌였다. 접전 40분만

에 전투는 러시아 함대의 패배로 귀결되었고, 함포사격으로 만신창이가 된 두 

척의 전함이 자폭함으로써 전투는 종료되었다. 당시 인천항에 정박하고 있던 러

시아 상선 숭가리(Sungari) 호 역시 전함들의 뒤를 이어 자폭했다. 이 전투를 일

본은 ‘인천해전’, 유럽쪽에서는 ‘제물포해전’(The Battle of Jemulpo)이라고 부

른다. 일본은 인천해전과 뤼순해전과 쓰시마해전에서 잇달아 승리함으로써 세계 

제2위의 러시아 제국함대를 궤멸시키고 러일전쟁에 승리했다. 러일전쟁의 승리

로 일본은 일약 세계 제국의 일원으로 등장했으며, 우리에겐 을사늑약(1905) 강

요하여 조선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을 확보했다.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본

제국함대의 사령관 도고 헤이하치로(東鄕平八朗)가 일본의 국가적 영웅이 된 것

은 당연한 일이다. 

제물포 해전 당시 일본군이 상륙하자 인천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은 환호작약했

다. 목월여단의 상륙을 목격한 인천항 조선신보 사장이었던 나까무라(中村忠吉)

는 “7천의 거류민은 흥분을 억누르지 못했다. 가가호호에 일장기가 펄럭이고, 

술을 데우고 고기를 구워서 멀리서 온 용사들을 맞이할 준비로 거류지가 온통 

분주해졌으니, 고요하던 인천항은 한나절만에 검광(劍光)이 번뜩이고 횃불이 하

늘을 태우는 별천지로 변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인천의 일본인들은 인천해전

에서 승리한 2월 9일을 ‘인천의 날’로 제정하여 해마다 성대한 축제를 벌였으며, 

1932년 인천해전의 주력 전함이었던 치요다(千代田)호가 퇴역하자 그 마스트를 

만국공원 정상에 자랑스럽게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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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천상륙작전

인천상륙작전은 불리하게 전개되던 한국전쟁 초반의 전세를 일시에 공세로 전

환한 사건이다. 인천상륙작전은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국

군의 일부가 압록강까지 진격하는 극적인 전환점을 만들었지만 인천시가지는 함

포사격과 시가전 수행과정에서 대부분 파괴되고 말았다. 상륙작전을 전후로 월

미도에만 십만 파운드의 네이팜탄, 2만7천발의 함포사격이 퍼부어져 말 그대로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은 섬”이 될 정도였다. 월미도와 인천에 대한 함포사격

은 세계 전사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한 포격이었으며 이 과

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학살되었다. 한국전쟁과정에서 인천에서는 강화도 양민

학살사건을 비롯한 여러 건의 민간인 학살사건이 발생했으며 현재 그 일부만이 

밝혀지고 있다. 한국전쟁으로 인천 사람과 인천의 땅은 깊은 상처를 입었으며 

그 내상은 아직도 제대로 치유되지 않고 있다.   

 

Ⅴ. 평화통일도시 전략과 죽산기념사업

베를린 장벽의 붕괴(1989)는 1990년대가 현대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이행하게 

됨을 알리는 인상적 사건이다. 독일통일과(1990) 소연방의 해체(1991)에 이어 

한국은 한소수교(1991)에 뒤이은 한중수교(1992)를 체결함으로써 탈냉전으로 

가는 외교적 성과를 이루어냈다. 한국전쟁이후 단절되었던 인천의 대 중국 교역

로가 1990년에 열리면서 탈냉전의 국제정세는 인천의 ‘운명’도 변모시키고 있

다. 인천은 더 이상 ‘익명의 도시’가 아니며, 황해도 ‘금지된 바다’가 아니다. 인

천국제공항의 개항과 경제특구의 지정으로 인천이 활기를 띠고 있는 사실을 보

면 인천의 ‘미래’가 동아시아의 평화에 긴박(緊縛)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남북 교류사업을 추진하거나 민간단

체의 교류사업을 지원해온 것은 방법이나 절차의 미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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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인천시는 2005년 방북단을 파견하여 당시 개성공단 배

후지역인 개풍군 500만 평에 경제공동개발구를 조성하고, 인천 강화도∼황해도 

개풍군에 길이 1.4km의 연륙교를 건설할 것을 제의하기도 했다. 2005년 6월 

평양을 방문해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공동 유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아시아경

기대회의 일부 경기 종목을 평양 또는 개성에서 경기를 치룬다면 아시아경대회

의 의미를 평화의 제전으로 격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 연고

의 ‘유나이티드 FC’ 프로축구단과 북한의 국가 대표급 선수로 구성된 평양 천리

마축구단의 친선경기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이 성사된다면 남한 축구단은 17

년만에 평양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는 셈이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일련의 대북 

교류사업에 대해 그 정치적 의도를 들어 비판하는 시각도 있으나 적어도 인천의 

경우 남북 화해를 위한 평화교류사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자 권리이다. 한반

도의 평화와 동아시아의 평화가 주는 ‘축복’은 한반도와 동아시아로 파급되겠지

만, 최우선적 구체적인 혜택은 인천이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행사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천시의 대북교류는 지속적이며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쪽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른 것이다.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사업으로는 북녘어린이 영양빵 공장 건립기

금 마련 캠페인, 대학생 겨레하나 통일대회, 북녘미술작품 전시회, 통일음악회 

등이며, 인천민예총이 주관하는 월미평화축제, 한강하구평화의배띄우기 인천지역

조직위가 펼치는 일련의 사업이 그것이다. <한강하구평화의배띄우기> 조직위가 

펼치는 사업은 ‘서해교전’에서 보듯 전쟁의 불씨가 남아 있는 열전의 현장을 평

화 지대로 재탄생시키는 의미있는 평화운동이다. 현재 시민단체 중심의 이 행사

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인천이 평화도시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해양도시이기 때문이다. 인천은 

바다를 통해 생존하고 발전하는 도시이며, 바다는 개방되어 있을 때 그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다. 고려시대나 개항이후 처럼 바다가 개방되어 있을 때 인천은 

국제항구도시로서 역동적 기능을 할 수 있었다. 반대로 바다가 닫혀있었던 조선

시대, 쇄국정책기, 해방이후 1980년대까지의 인천은 침체의 시대였다. 인천의 

운명은 경기만과 황해라고 하는 동아지중해의 평화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도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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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인천이 탈냉전, 평화정착의 최대수혜도시가 될 것임은 지금까지의 

정세 변화가 인천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대 

북한 컨테이너 물동량 가운데 약 64.4%는 인천항-남포항간 항로를 이용하고 있

어 인천은 대북교역의 중심 도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문화적, 사회적 이유에서도 인천은 평화도시가 되어야 그 활로를 찾을 수 있

는데 그것은 인천이 국제적 다문화도시이기 때문이다. 인천은 동서문화, 세계문

화가 공존하고 융합되는 도시이면서 남북문화의 공존지대를 표방하여 이를 새로

운 문화창조의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문화로 편입되어 우리의 

문화유산으로 되고 있는 은율탈춤, 황해도 평산 소놀음 굿, 인천 음식으로 자리

잡은 냉면 등은 본래 북한지역의 것, 강화 인삼도 본래는 개성의 것이다. 이처럼 

인천은 황해도나 북한지역과 문화적으로도 깊은 관계에 있다.

또한 인천과 개성, 황해도는 지리적으로도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옹진군의 본

래 황해도에 속해 있었다. 이규보의 ｢조강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중앙정부(개

성)의 관리는 조강을 거쳐 인천으로 파견되었다. 고려시대에 인천이 개경과 긴

밀한 협동관계를 맺고 있었듯이, 해방이전까지 인천은 개성과 수원을 연결하면

서 한반도 중부의 사회문화권역을 이루고 있었다. 이 도시들은 경제는 물론 문

화적으로 소통될 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이 낳은 독립운동가요 평화통일론의 제창자인 조봉암 선생의 삶과 그의 

사상을 재조명하는 사업은 인천의 인물을 조명하는 수준을 넘어 평화도시의 비

전을 구체화하는 의의 있는 사업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죽산을 기념하기 위한 

활동으로는  새얼문화재단에서 개최한 학술심포지움(2000), 국회에서 개최된 죽

산 탄생 100주년 기념학술심포지움(1999) 등이 있었고, 강화군의 추모사업회 

활동과 2005년에 구성된 <죽산 조봉암선생 명예회복 범민족추진주비위원회>의 

활동이 있어 왔다. 이러한 활동들은 치열하게 살다간 죽산의 족적에 비하면 아

직 시작에 불과하다. 2009년은 죽산이 서거한지 50주기가 되므로 본격적인 기

념사업을 추진하는 원년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기념사업은 조봉암 선생에 대한 

연구자들의 연구성과와 여러 기념사업 단체가 펼쳐온 활동을 종합하고 발전시켜 

죽산의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청구, 독립유공자 서훈 심사청구를 추진하고, 죽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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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상과 평화통일론을 본격적으로 재조명하면서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지

향하는 학술토론회 개최로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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